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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제1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 해 왔다. 세계적인 컨벤션 개최도시로서
컨벤션과 연계된 관광산업을 선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됨에 따

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이 배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선정하였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에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부산이외에 지역관광거점도시로서 강릉, 안

동, 전주,목포 등이 선정되었다(연합뉴스, 2020). ‘세계인이 가고 싶은 지속가능한 여행자유도

시’로서 부산국제관광도시는 2020 부산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었으며(이창헌 ·강혜진, 2020)
함께 지정된 가덕신공항과 함께 관광산업의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관광도시 브랜드가치에서도 세계적인 여행미디어 ‘론리 플래닛’은 2018년 아시아 최고의 여

행지 1위로 부산을 선정하였다. 전체 방한 관광객 중에서 부산을 방문한 관광은 2018년 247
만명, 2019년 26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각각 14.7%와 1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타 지자

체에 비해서 월등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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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기반사업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제언이다. 최근 부산광역시는 코로나 

19 팬더믹에 따른 관광산업 전반의 위기와 함께 시의 국제관광도시 지정에 따른 기회라는 모순된 
상황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부산광역시의 관광산업을 위한 방안으로서 슬로투
어리즘을 제시하였다. 슬로투어리즘은 기존의 패스트투어리즘에 대비되는 관광으로서 전자가 새
로운 관광이라면 후자는 오래된 관광이라고 할수 있다. 슬로투어리즘은 찬찬천천히 보는 진짜관
광이다. 패스트투어리즘은 관광이라는 사회·문화현상에 대비하여 경제현상으로서 관광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의 원칙에 충실한 반면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
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산 관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왜 이 시점에서 슬로투
어리즘이 요구되는가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슬로투어리즘을 느림, 작음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부산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슬로투어리즘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제
안하였다. 첫 번째는 관광과 생활의 통합을 통해 생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지와 관광매체를 통
합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관광기
업 양성을 촉구하였다.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은 연구말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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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관광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으
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2020년 방부관광객이 19년 대비 86% 감소한 25만명

으로 집계되었다. 더 나가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전 형태의 관광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부산관광기업의 매출액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30.9%, 고용

인원은 58.5% 수준에 그쳤다(부산관광공사, 2020). 코로나19 위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

키고 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과 함께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
온다(박경옥, 2020). 대표적인 대면사업으로서 관광산업의 암울한 미래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지적 되어왔던 부산의 관광산업 자체의 취약한 펀더멘탈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기와 기회에 직면하여 부산의 관광산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심각
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1800년대 토마스 쿡(Thomas Cook)에 의해 선보였던 여행산업은 포디즘(Fordism)의 원

리인 대량생산과 표준화에 충실하여 지난 약 200 여 년간 지배적인 관광산업의 전범으로 존재
하여 왔다. 대량관광과 대중관광의 시대를 개막하면서 사회·문화현상으로서 관광을 산업으로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공을 폄하할 수는 없으나 최근의 불행한 파산에 즈음하여 산업으로서 관

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관광행동의 집단적 행동은 특히 4차 산업혁
명시대에서 사회구조의 이중성과 딜레마를 배태하고 있으며 한계성을 가진다(김규미·김남조,

201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의
관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위기와 기회를 명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패스트투어리

즘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슬로투어리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가 어떻게 슬로투어리즘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서 향후 부산관광 관련 계
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 및 국제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부산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부산의 관광산업은 국제관광도시 지정이라는 호재 이외에 그간 다수의 정책 및 개발 논의에
서 중요하게 포함되어 왔다. 부산 2030 도시계획(2017)에 따르면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강

화한다는 전략 하에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간접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는 신공

항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항만허브도시로 기능강화를 위해 각종 국내외 국제회의 행사개최 등
이 계획되었다. 제6차 부산관광개발계획(2017)에 의하면 기존의 문화 및 관광 분야 뿐만 아

니라 기타 관광분야에서 의료관광산업 역량강화, 낚시관광과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 MICE

산업 육성 등 관광관련 산업에 투자를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관광진흥기본계획(2018)을 보
면 비전을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전략과제1 여행이 있는

일상에 주목하여 근로자 휴가지원 및 여행특별주간 추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향유기회

확대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2020 부산관광진흥계획에서 한국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을 비전
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마이스 경쟁력제고, 2030월드엑스포 유치 및 해양관광레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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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아울러 최근 제7차 부산관광개발계획(2021) 수립 용역에서는 시의
개발 기본가치로서 지역성, 연결성, 균형성이 강조되었다.

부산 관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고

부가가치화가 부족하다. 10여년 당시 새로운 관광객 시장으로 떠오르던 중국인의 수요에 주목
하여 이에 걸 맞는 관광상품의 다양성 부족과 저가 위주 상품판매를 우려하여 상품의 고부가치

화가 제안되었다(유정우, 2010). 부산관광이 관광객 유치에 급급하여 개별 아이템 중심의 사

업전개에 치중하고 개별산업에 대한 관련성이 없이 추상적인 수요전망을 전제로 한다면 미래가
어둡다(주수연․유영명, 2009). 최근에도 부산관광공사사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부산관광을

방문하는 도시관광 관광객이 즐길 콘텐츠 예를 들면 박물관 미술관 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리

더스경제, 2021). 부산은 해양관광도시로서 체험 관광이 부족해 관광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
는 여러 체험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송세관, 2021).

두 번째는 관광객 수용태세에 문제점이 있는데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에 맞는 관광객을 위한

무장애(barrier-free)도시를 구현하여야 한다(윤지영, 2021). 부산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내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해설서비스, 유도블록, 경사로, 리프

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박경옥, 2018). 세 번째는 관광목적지로서 부산에 대한 이미지
부재이다. 부산의 주요 관광명소 17곳을 대상으로 소셜인식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버즈량이

낮은 관광지는 이미지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석봉, 2017). 부산관광 이미지 중에서 관

광제품의 다양성과 한국문화가 외래객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관광상품의 구색
이 요구되고 있다(이준혁․박헌진, 2018). 이상의 부산관광 문제점은 부산의 경제성장률

2.5%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200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든 과정에서

2~3%대의 저성장기에 돌입하였으며 따라서 관광산업이 타 산업과의 동반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컨벤션 산

업은 기존의 산업이 흥해야 개최될 수 있는 파생적 수요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여행객을

보면 주력 소비층인 10-20대 젊은 층의 감소, 국내관광객 순위에서 8위, 도시임에도 강원도보
다 적은 관광객과 낮은 숙박여행 비중 등에 문제가 있다. 국외여행객을 보면 한국 전체 방문객

중에서 부산의 방문객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점유율 역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지속하락 중

에 있다. 남성이 선호하는 도시로서 감성적인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콘텐츠의 빈곤하
다. 그리고 수요의 분산 계절성 공간적 계절적, 수요적 편중현상이 극심하다.

(2) 산업으로서 관광, 대량관광 및 대중관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

의 입장에서 관광은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라고 할 수 있다. 방문자로서 관광객은
지역 내 소비지출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의 브랜드력 향상 등 유․무

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고는 관광현상에 대한 고찰이 경제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시작

되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맥킨토시(McIntosh)는 관광을 여행객을 유치하고 수송하고 숙
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학이며 예술이며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그간 관광산업으로서의 관광에 대한 신화를 가져왔다. 관광산업이 흔히 굴뚝없는 무공해 친

환경산업이라고 알려졌지만 대규모 관광산업개발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비용발생, 즉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 및 오폐수 유발, 막대한 전력소모 등 지역의 교통체증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

염 등이 발생한다. 관광은 지역경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 내 소비 즉 역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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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 전통산업 기반 훼손이나 지역의 중소상권 잠식, 지역주민
이 고용으로부터 소외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긴다. 또한 관광산업이 자동차 등 제조업에 비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선택의 우선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관광산업은 지역

산업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1, 2, 3차 산업) 관광산업에만 주력할 경우 세계 경제
변화, 기후변화, 외교관계에 따라 자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관광의 관광의 신화는 양적 풍요에 비교하여 질적 빈곤 즉 풍요 속의 빈곤을 가져온

다. 이를 본고에서는 푸어리즘(poorism)이라고 명명한다. 원래 푸어리즘은 빈곤지역을 방문하
는 관광을 지칭한다. 규모의 경제성은 사회현상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데

있어서 유력한 근거가 된다. 대량생산 대량유통 그리고 대량소비 등 규모의 확보에 따른 한계

비용의 감소효과가 있다. 따라서 평균적 대중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더욱이 평균적
대중은 다수이기 때문에 대중관광 및 대량관광이 가능해진다. 단체관광, 개발 관광단지 테마파

크, 그리고 크루즈 등이 대표적이며 관광객 유치를 수치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여 체제

일수, 1인당 소비지출액, 재방문율 등이 강조되어왔다, 그 결과 대량관광은 그간 관광상품이
소비되는 무대로서 관광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져왔는데 환경, 경제 그

리고 사회이다.

원래 동양적 의미에서 관광(觀光)은 원래 주역의 관국지광(觀國之光)에서 나왔으며 본다는
것 역시 대충 보는 것(看)이 아니라 찬찬히 뚫어지게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관광 즉 투어리즘(tourism)은 ‘돌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대충 보는 것이다. 참다

운 관광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삶의 근원이며 기본적 가치인 자신의 의미성과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찾아야 한다(정승만, 2021). 관광의 펀더멘탈 회복은 수단적 가치보다

목적적 가치가 강조되는데 있다. 따라서 대량관광,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대안적

형태의 관광이 강조되었는데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태관광, 그린투어리즘, 에코투어리
즘,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봉사관광, 생활관광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생활관광은 현지 나들이관광 즉 일상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짧은 시간 여행하는 형태와 현지 살아보기(장기체류형) 생활관광 즉 다른 지역에
가서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손신욱․윤혜진․김학준, 2020). 더구나

관광의 패러다임이 관광객 중심에서 지역주민으로 이동하였으며 특정지역에서 한 달간 살아보

기 등 관광객이 아니라 방문객 더 나가서 생활인으로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슬로투어리즘

슬로투어리즘(slow tourism)은 슬로와 투어리즘의 조합어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관광은 느리게 찬찬하게 보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두되었다. 따라서 슬로
투어리즘은 마치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투어리즘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푸드와 관광의 공통점은 원래 느리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굳이 슬로를 붙이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슬로투어리즘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슬로투어리즘은 대량관광을 극복하려는

대안적인 시도이다(Conway & Timms, 2010). 슬로투어리즘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광객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느린 속도 여행하면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지역문화를 연
결하는 행태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Caffyn, 2011). Oh. Assaf & Baloglu(2016)는 목표

지향적인 소비행위로서의 관광체험에서 슬로투어리즘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손대현(2013)

은 슬로투어리즘이란 물리적, 양적 환경파괴적 극대개념인 경성관광(hard tourism)을 지양하
고 조용히 보고, 느끼고 느리게 자연과 조화하는 연성관광(soft tourism)을 추구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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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좁고 깊은 체험을 강조하였다. 특히 슬로투어리즘은 보다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슬로시티운동과 슬로푸드운동에서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Lowry & Lee, 2016). 슬

로시티로의 관광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추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로와 관광의 접목을 시도하였다(Park & Kim, 2015).
슬로투어리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혜현·이주희(2012)는 슬로투어리즘이 일

어나는 장소로서 대구올레 팔공산코스를 지정하여 관광동기로서 일상탈출, 자연추구, 문화·자

연학습, 유대관계, 자아성취 등을 다루었다. 박희정(2018)은 그간 개념적 차원에서 다루어졌
던 슬로투어리즘의 선택적 속성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자연경관, 슬로푸드, 지

역전통문화 순박함, 옛스러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적 차원의 논의와 함께 슬로투어리즘을 구성하
는 개념간의 관계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슬로투어리즘을 기존의 대안적 관광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른바 관광개발에서 지역사회의 3가지 지속가능성인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의

보존이라는 관광의 과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슬로투어리즘의 슬로의 개념에 보다
충실하여 관광적 맥락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원래 슬로라는 것은 관광행동에 있어서 시간

적인 차원의 느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더 나가 행위주체의 여유로 보기에는 편협하다. 이

러한 슬로투어리즘의 정의는 관광객에 국한되고 관광행동이 이루어지는 관광지와 지역주민간의
관계 관광지 개발, 관광마케팅 등 제반 이슈를 제시하는데 매우 제한적이 된다.

슬로투어리즘은 최근 국내여행에서 두드러진 슬로시티로의 관광행태 그리고 슬로시티가 추구

하는 개발방향과 연관지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원래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행복추구라는 슬로시티의 이념을 확대하여 슬로시티로의 관광을 대안적 관광형태

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위임을 받아 한국내 슬로시티운동을 주관하는 한국슬로

시티본부에 의하면 슬로시티는 느림(slow), 작음(small)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추구한다. 슬로(Slow)는 단순히 패스트(Fast)의 반대 의미로 '느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재인식 하고, 여유와 균형 그리고 조화를 찾아보는 것이

다(한국슬로시티본부, 2021). 따라서 이를 관광과 연계해 보면 관광의 세가지 요소인 관광객
(관광주체), 관광지(관광객체) 그리고 관광기업 및 공공부문의 관광행정기관(관광매체)이 느리

고 작은 관광을 구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슬로투어리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다.

IV. 부산의 슬로투어리즘

(1) 느림 차원의 슬로투어리즘

느림은 슬로투어리즘의 첫 번째 차원이다. 관광객은 관광을 천천히 그리고 찬찬하게 향유하

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행동해야 한다. 패스트투어리즘에서는 한정된 시간에 가능한 많은 것을

소비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빠르게 움직였다. 관광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 그대로 관찰하
여야 한다. 관찰은 관광의 “관”과 같은 말이다. 관광지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을 천천히 찬

찬하게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관광매체는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느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관광의 한계점으로 지적 되어온 몇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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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차원의 슬로투어리즘을 구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준다. 다양하지 못한 관광상품은 일부
스타 관광지에 관광객을 몰릴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으며 개인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관광지

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없게 한다. 남들이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 부산

에 가면 한번은 보고 체험해 봐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남는
시간적 여유 밖에 없다.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 한계성 역시 관광객이 의미있게 관광지내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산의 관광 이미지는 이러한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로서 부산의 남성적 이미지는 느림과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광역
시의 대표 브랜드 슬로건이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이다.

(2) 작음 차원의 슬로투어리즘

작음은 슬로투어리즘의 두 번째 차원이다. 관광객은 작고 소소한 관광에서 만족을 하는 마음
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패스트투어리즘이 추구하는 것은 모처럼 한번 가는 김

에 비교적 장기간의 여행을 해보자는 관광객의 욕구를 반영한다. 많은 관광객을 한 장소에 모

아놓고 동시에 관광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 및 소비하게 함으로써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관광
매체의 욕구에 부응한다. 따라서 관광지는 대규모로 조성될 수 밖에 없고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는 유리될 수 밖에 없다. 이 결과 맥락이 없는 관광체험이 연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규모 관

광단지나 대형 크루즈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관광지는 작게 관
광매체는 작은 관광상품을 만들고 작은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관광의 한계점으로 지적 되어온 몇 가지는

작음 차원의 슬로투어리즘을 구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준다. 다양하지 못한 관광상품은 결국
스타 관광지에 몰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대 소비장소와 인프라를 동반

하였다. 대량생산 대량전달 대량소비라는 관광의 장에서 개별적 취양을 가진 관광약자의 관광

지 접근 한계성을 극복할 여력이 없다. 부산의 관광 이미지는 이러한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로서 부산의 남성적 이미지는 작음과 거리가 멀다. 부산광역시의 대표

브랜드 슬로건인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이 추구하는 힘의 역동성은 거대함에서 배

가된다.

(3) 지속가능한 부산 슬로투어리즘을 위한 과제

슬로투어리즘은 느림과 작음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패스트

투어리즘이 가진 빠름 속에서 관광객은 관광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상실했으며 패스트
투어리즘이 가진 거대함 속에서 관광객은 관광지로부터의 소외되어 왔다. 패스트투어리즘이 가

진 빠름 속에서 관광지는 관광을 통해 진정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했으며 패스트투어

리즘이 가진 거대함 속에서 관광지 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파괴해 왔다. 결국 관광이 제대로 존
속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관광지 그리고 관광매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관광매체의 이윤

추구성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산이 지속가능한 슬로투어리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이자 정과 반을 합쳐서 합을 이루어내는 변증법적 과정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관광과 생활의 통합이다. 원래 관광은 비일상의 영역으로 인간은 일상이라는 생활권

을 시공간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간의 완결성은 생활과 관광의 두 영역을 오가는
데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는 이동의 제한으로 특히 타국으로의 관광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으

며 부산의 국제관광도시는 지역주민의 영역으로서 생활을 관광객의 관광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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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고민을 배제하였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관광과 생활의 이분화는 의미가 없다, 최근
생활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바 당일여행과 오래 머물기의 병행하며 양자 간의 양적 질 조화를

추구한다. 천천히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들여다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한달 살기 등

느린 한달 프로젝트 상품이 속속들이 나왔다. 더나가 본격적인 정착하기 전에 한달 혹은 일주
일살기 이른바 스테이피케이션(staycation)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지인 되어보기, 동

네주민들과 이야기로 이웃의 소중함 등을 담을 수 있다. 소멸해가는 지방의 정주인구 확보의

방안이 되기도 한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몰입과 장소적 애착은 이를 주제로 하는 목적지에서
유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Gross, Brien & Brown, 2007). 슬로시티로의 관광은 슬로라

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현지 생활인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송유인․양승훈․장희정,

2018).
두 번째는 관광지와 관광매체의 통합이다. 관광소비의 특성은 관광지 현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에 따르는 경제적 편익은 지역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관

광기업은 고객, 직원 그리고 주주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지역주민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 역시 경제적 이윤추구이외에 사회적 의무 완수를 요구받고

있으며 더나가 두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공유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관광지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
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형태 등이 그것이다. 이는 관광수입의 지역 내 확보라는 경

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나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

다는 사회문화적 성과까지 포함한다. 관광객은 이에 호응하여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전통시장
과 골목을 방문하여 지역상인의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

다.

V.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제1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해온 부산광역시가 바야흐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

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붕괴가 부산의 위기라면 국제관광도
시로 지정받음으로써 다시한번 한국관광을 선도해 달라는 시대적 요청이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지적 되어온 부산관광의 한계점을 대량관

광 및 대중관광에 천착된 결과로 파악하고 대안으로서 슬로투어리즘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산관광은 다양한 관광상풉을 구비하지 못하고 관광객 수용태세가 부족

하며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부재한 것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관광매체로서 관

광기업의 이윤추구에 최적화된 대량관광 및 대중관광의 결과가 가장 큰 원인이며 아이러니하게
도 관광에 한하여 양적 풍요시대에 질적 빈곤 즉 푸어리즘(poorism)을 경험하게 했으며 진지

한 관찰로서 관광객 행동의 상실과 관광소비지로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

다.
슬로투어리즘은 대량관광과 대중관광의 폐해를 느림, 작음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해

결해나가려는 움직임이다. 그간 슬로투어리즘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안적 관광으로서 개념

의 모색과 슬로투어리즘 현장에서 관광객 행동의 변수 검증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개
념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 의

해 주도되고 있는 작고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서 슬로시티를 방문하여 현지의 지역주민이

느림의 삶을 배우려는 관광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향후 슬로투어리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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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단초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부산이 어떻게 슬로투어리즘을 구현해나갈 것인가를 느림과 작음의 차원에서 살

펴보았으며 부산의 지속가능한 슬로투어리즘을 위해서는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생활과 관광

의 통합하여 생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지와 관광매체를 통합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
해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관광기업 양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부산이 관광의 위기와 기회에 즈음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다.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대중, 대량관광과 조속히 결별하고 질적
성숙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루빨리 슬로투어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기존의 슬로투어리즘

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봄으로써 개념의 합의가 미진함을 발견하였고 슬로투어리즘을 느림,

작음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차원을 향후 실증적 연구의 디딤돌로 삼을 것을 제안하
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탐색적 차원의 연구이기 때문에 문헌연구에 주로 의존하였

으므로 비교적 그랜드 한 주제를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슬로투어리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고 난후에 이를 부산 관광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문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으로 부득이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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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will Busan implement Slow Tourism?
: Facing with COVID-19 Pandemic crisis and
International Tourism City designation

Yang, Soung-Hoon1)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tourism agenda as one of coner-stone of city

industry. Recently, Busan Metropolitan City is facing a contradictory situation,

an opportunity as designation of an International Tourism City, along with the
overall crisis in the tourism industry followed by COVID 19 pandemic.

Therefore, slow tourism was proposed as a way to sustainable tourism in Busan.

Slow Tourism is a new tourism in contrasting with existing fast tourism or mass
tourism. Slow Tourism is a real slow-experiencing tour. Fast Tourism is an

economic phenomenon in preparation for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of

tourism, and it is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mass production, mass
distribution, and mass consumption to maximize value of tourism industry,

which it reveals its limitations. Therefore, based on prior research,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usan tourism in were pointed out and why slow
tourism is required was justified. Slow Tourism consist of slow, small, and

sustainability and Busan is proposed how to implement Slow Tourism based on

three principles. Firstly, integrate tourism and daily life, yielding living
tourism. Secondly integrate tourism attractions and tourism media, fostering

socioeconomic tourism companies for local residen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included at the end of the study.

Key Words: Busan, COVID-19, International Tourism City, Slow Tourism,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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